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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
배 포 일 2020. 2. 8. / (총 2매) 담당부서
중앙방역대책본부
진단검사관리총괄팀

팀 장 이 상 원
전 화

043-719-9368

담 당 자 김 갑 정 043-719-9369

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검사 정상 시행 중
(2월 8일 조선일보, “폐렴진단키트 배포 첫날,

병원 38곳 중 21곳이 “그게 뭔데요”” 제하 보도관련)

□ 기사 주요 내용

○ 당초 검사기관은 민간병원 50곳이라 하였으나, 준비 덜 됐다는

이유로 38곳 발표하고, 이마저도 17곳만 진단가능

○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진단시약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

검사기관 지정통보도 받지 못함

○ 또한 진단검사는 교육과 검증이 필요하나 이런 준비 없이 정부가

진단 가능한 병원부터 발표했다는 의견이 있음

□ 설명 내용

○ 2월 7일 질병관리본부가 공고한 진단가능 민간 의료기관은 모두

46개소(8개 수탁검사 의료기관 포함)입니다.

○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,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와

협력하여 검사 시행(2월 7일) 전 교육과 정도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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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검사기관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를 통해 희망 기관에 한해 교육과

정도평가 후 지정된 것이며, 검사시행 전 모두 사전 통보 되었고,

검사시행 전 의료기관별 검사시약이 확보됨을 확인하였습니다.

○ 다만, 시행 첫날(2월 7일)로서, 의료기관별 검사 준비 등으로 시작

시간에 차이는 있었으나, 현재는 원활하게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

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
